‘지주회사 전환 추진’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KT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루머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몇몇 언론의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KT가 비밀리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마치고 최종 의사 결정만 남긴 상태라고 보도되고 있다. 보도가 나온 뒤 노동조합은 즉각 회사의 경영진을 만나 지주회사 전환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부인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CIC부문별의 비효율적인 내부 경쟁을 막기 위해 사업부문 통합을 주장했다. 영업부문의 경우 경쟁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제살 깎기 식 경쟁으로 곪을 대로 곪아 있는 상황을 누차 지적하였다. 특히 회사가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현장의 불안 요소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미 조합원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개편이라도 3개월 전부터 노사간에 협의를 거치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장의 부족한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역시 조직 진단을 통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 드렸다.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약속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거두절미하고 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유언비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천명하는 바다. 노동조합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달하며, 만에 하나 그러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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